
[기고] 안전하지 못한 노동,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대전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팀 간사

  지난 8월 6일, 대전 대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던 청년이 
작업 중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10일간의 병원치료 끝에 16일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은 누전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는 더운 날씨에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던 와중에 상
의를 탈의한 채, 운행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 하단을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업체 측은 
“그동안 누전관련 사고는 전혀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사업체의 주장은 지금까
지 운행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정지하지 않은 채 청소작업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지시해왔
다는 자기고백에 가깝다.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작업환경이 만들어낸 인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노동자 10만 명당 10.8명으로 EU(유
럽연합)의 5배에 달한다. 단편적인 수치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재사망률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억울한 죽음을 만드는 사회를 유지해야하는
가? 
  
  택배상하차 일자리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서야 마
무리되는 장시간 야간노동부터 쉴 새 없이 택배물품을 내리고 올려야 하는 고강도 육체노동, 
안전장비나 교육 없이 근무에 투입되는 작업환경, 관리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 등 청년들 사
이에서는 가장 어려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유명했다. 사람들이 단기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알바몬에서 “단기알바”로 대전지역을 검색하면 리스트의 맨 첫 페
이지 20개중 15개가 물류창고에서 진행하는 택배상하차 일자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
슷한 플랫폼인 알바천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 첫 페이지 20개중 10개는 택배상하차 일
자리다. 불안정한 미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시대에 청년들에게 강제되는 일자리 
중 하나인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위험천만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운행 중이던 컨베이어벨트를 청
소하다 희생된 물류센터 노동자가 있고, 2016년 서울시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
년 11월에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프레스에 눌려서 숨졌고, 같은 해 1월에
는 엘지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청년노동자가 “콜 수를 채우지 못했다.”
는 압박에 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나 
장비조차 제공하지도 않은 채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한다.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이 전 사회적인 이슈다. 그러나 안전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
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노동해야 할 것이다. 이윤창출을 위해서 노동자
들의 삶과 생명이 위험으로 내몰리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장들,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면서 
당선되었다. 이제 지역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들, 지역의 시민단체들 역시 머리와 손을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권력 감시 운동단체는 지방정부의 관리감독과 대책
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법
률단체들은 상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진단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노동환경은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갈 길이 멀지만 다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다. 


